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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점당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강도 총량 관리에 돌입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및 갈아타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연말에는 대출 물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 대상 주택 가격 제한으로 인해 정책자금 활용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본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자금 대출의 LTV가 유지되었지만, 대출 대상 주택 가격 제한으로 인해 실제 정책자금 활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분석 결과 6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15.8%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책자금 활용은 더욱 제한적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1월과 12월 영업점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고강도 총량 관리에 나섰다. 이는 지점별 대출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개별 대출 한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조치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서울 내 10억원대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갈아타거나 새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더욱 줄어들면서 대출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주택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더욱 심각한 '대출 보릿고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은행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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